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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G시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기
술적 통계, t검증, ANOVA,  Pearson 상관계수, 통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점인식(β=.464, p<.001)과 셀프리더십(β=.512, p<.001)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
며, 연구모형은 진로준비행동을 34.1%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
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 감정인식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enrolled in Department of Nursing in G cit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trengths knowledge(β=.464, p<.001), self leadership(β=.512, 
p<.001) showe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34.1%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asures to increase strengths 
knowledge and self leadership are needed to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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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적성 및 진로를 고려하지 않
고 학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앞둔 고
학년이 되어 자신의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교환학생, 선배와의 멘토
링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취업박람회 등 교내·
외 활동의 기회가 줄어듬으로 인하여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2020년 
대학생 2,14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포털사이
트 알바몬과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서 공동
으로 조사한 전국 4년제 진로 결정 현황 조사결
과 전체 응답자중 48.6%가 아직도 진로를 결정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과학계열 50%, 인문계열 52% 학생들이 진
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 
또한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진로로 스트레
스를 받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한 그룹(76.0%)보
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그룹(95.7%)의 대학생
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했어도 자신의 적성과 기대에 맞지 
않아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3]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
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본인의 삶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
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활동
[4]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며 살것인
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5]. 따라서 진로준비가 부족할수록 사회생활에 
부적응할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진로준비행
동에 충실할수록 첫 직장에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실천할수록 개인의 행
복감도 증진된다[6].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성공적인 사
회진출을 위한 선결과제이므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생활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이
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후 행복감과 
만족감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변수로 생
각된다.

  강점인식이란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지각하
는 것으로 대학생 시기에 스스로 강점을 인식할
수록 자신의 삶에서 더욱 강점을 활용하게 되고 
성취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7]. 강점
인식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관여행동과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처럼 강점인
식은 대학생의 진로발달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강점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자
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후 우선순위
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인 셀프리더
십은[8] 의료현장에서 전문적 역할과 지식습득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소통과 자기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
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으며, 취업스
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대처능력, 비판
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
관계능력을 높이며[9], 대학생활적응능력[10]뿐만 
아니라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11]까지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
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통합
적으로 확인하고 간호대학생들의 사회부적응과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진로준비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정



Vol. 39 No. 6 (2022)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3

- 885 -

도를 확인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
이를 확인한다.
  셋째,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
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목적,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효과크기는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인 9개(연구변인 3개, 일반적 특성 6개)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166개로 확인되었으나 탈
락율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234명으로 
선정하였다. 응답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후 230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
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강점인식
  강점인식 측정을 위한 도구는 Govindji와 
Linley[12]에 의해 개발된 강점인식도구(Strengths 
Knowledge Scale)를 Kim과 Lee[13]가 번안한 도
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아니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
된 Likert 7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Lee[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2.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을 위한 도구는 Manz[14]가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Kim[15]이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7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였다.

  2.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위한 도구는 Kim과 
Kim[16]의 진로준비행동척도 16문항에 Lee[17]
가 2문항을 추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강점
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기술통
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강
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사이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여 통제회귀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

행동 정도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결
과는 표 1과 같다. 강점인식 평균은 4.68점(SD= 
1.19), 셀프리더십 평균은 3.56점(SD=.50), 진로
준비행동 평균은 3.37점(SD=.55)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
반적 특성으로는 전공만족도와 경제수준으로 확
인되었으며, 표 2와 같다. 사후 검정(Scheffé test) 
결과,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
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것이 보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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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230)

Variables M±SD

Strengths knowledge 4.68±1.19

Self leadership 3.56±.50

Career perparation behavior 3.37±.55

Table 2.  Degree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Characteristics Range  n(%)

Career identity

Mean±SD
t / F
(p)

Scheffé
Age

23 172(74.8) 3.36±.58
1.559
(.213)

24-29  54(23.5) 3.43±.47
30 4(1.7) 2.94±.16

Sex
Female 181(78.7) 3.39±.52 1.95

(.277)Male  49(21.3) 2.30±.66

Grade

1st 28(12.2) 3.39±.71

1.533
(.207)

2nd 40(17.4) 3.49±.77
3rd  83(36.1) 3.28±.41
4th 79(34.3) 3.40±.55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  77(33.5) 3.45±.46

1.579
(.208)

Stable Job  110(47.8) 3.36±.57
Another's advice  43(18.7) 3.27±.6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80(34.8) 3.55±.53 6.899

(.001)
a>b

Moderateb 139(60.4) 3.28±.55
Dissatisfactionc  11(4.8) 3.27±.37

Economic state
Higha  20(8.7) 3.71±.53 4.306

(.015)
a>b

Mediumb 187(81.3) 3.33±.54
Lowc  23(10.0) 3.41±.60

거나 낮은 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3.3. 대상자의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

행동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강점인식과 셀프
리더십(r=.402, p<.001)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강점인식과 진로준비행동(r=.464, p<.001),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r=.512, p<.001)도 정
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인 일
반적 특성인 전공만족도와 경제수준을 더미변수
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
차한계(tolerance)값이 모두 .10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종속변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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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230) 

Variables
1

r(p)
2

r(p)
3

r(p)

Strengths knowledge 1

Self leadership
.402

 (<.001)
1

Career perparation behavior
 .464

(<.001)
.512

(<.001)
1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Identity                                    (N=230)  

Variables  β
t

(p)
 Ad. R²

F
(p)

Durbin 
Watson

Strengths knowledge .288
4.792

(<.001)
.343

20.938
(<.001)

1.977
Self leadership .397

6.578
(<.001)

Durbin Watson 지수가 1.977(1.862<d<2.138)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F=20.93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였고, 수
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343으로 연구변
인들이 진로준비행동을 34.1% 설명하였다. 독립
변인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은 강점인식(β
=.464, p<.001), 셀프리더십(β=.512, p<.001) 모
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3과 같이 확인
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셀프리더
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
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제공을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
에 주요의의가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강점인식의 평균은 
4.68점(SD=1.19),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56점
(SD=.50),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3.37점
(SD=.5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강점
인식 평균은 7점 만점에 4.68점으로 동일한 도구
와 대상을 이용한 Kim[18]의 4.6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Jo[19]의 3.16점보다 높았고 Kim[20]의 
4.73점, Won[21]의 5.06점보다는 낮았으며,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2]의 4.79점보다 낮았
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평균은 5점 만점에 3.56
점으로 Park과 Park[23]의 3.59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4]의 3.62점과 비슷한 수준이
었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4점 만점에 
3.3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Park[23]의 2.79점, Kim[24]의 3.18점보다 높았
으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5]의 2.57
점, Kim[26]의 3.35점 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Park[22]의 2.36점 보다 높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강점인식, 진로준비
행동 평균은 동일 도구를 사용했다할지라도 대상
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차
후에 일반대학생의 강점인식, 진로준비행동에 대
한 반복연구와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강점
인식, 진로준비행동 변수들을 비교하는 연구, 고
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들을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정도에 차이
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와 경제수준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대
상과 도구를 이용한 Kim[24]의 연구와 일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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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m[24]의 연구에서는 이들 특성 외에 연령, 
학년, 종교, 전공선택동기, 평균학점, 봉사활동 경
험, 진로관련 수업수강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
로준비행동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
후 반복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특성들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 셀프리더십, 진로
준비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강점인식
과 셀프리더십은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상관
을 보였다. 강점인식이 높은 학생이 진로준비행동
도 높다는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셀프리더십이 높
은 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연구결과는 
Seo[2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강점인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인식하여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 진로준비행동이 높고,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세운 후 행동의 우선순
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인 셀프리
더십이 높을수록 자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
하고 확고한 긍정적인 상을 형성함으로써 진로준
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이 진로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강점인식이 높
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다는 결과는 
Kim[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자신의 강점
을 잘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
고 그 목표달성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이
고 체계적인 행동들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긍정적
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돕고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하는 간호사
의 이직률 감소를 위해 간호대학생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강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강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적극적인 활동
들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의
미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결과는 Seo[27], Choi와 Joo[28], Yang과 
Song[29] 등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
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강점인식과 셀프리더
십을 증진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 한편에 의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이
들 변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서 강
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
하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정
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하더라고 구
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다양한 강점검사와 개인의 경험들을 통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진로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파
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진로결정을 체계화하
여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들을 유
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생 지도 
시 학생 개개인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외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러한 활동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격려함으로
써 강점인식 수준을 높이고, 학과의 교과 외 프
로그램에 다양한 강점인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
을 형성하게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책임
감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취업과 진로
설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결과제들을 슬기롭
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
는 필수적인 요소이다[30]. 셀프리더십이 진로결
정자기효능감[31]과 취업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Nam과 Kim[32], Park[33]의 연구에서
도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관된
다. 또한 체육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등[34]
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은 진로에 관하여 혼란
과 불안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
로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로목표를 달성 하기 위
한 준비과정에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진로목
표 설정과 진로목표성취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
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와 밀접한 연관성
이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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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변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학의 진
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단순히 취
업 및 진로에만 편중된 프로그램이여서는 안되며 
셀프리더십과 같이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
르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
진하기 위해 강점인식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내, 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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